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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노동 현장에도 안전을 잇다
‘가을은 청명, 안전은 맑음’

- 노사발전재단, 가을철 이동‧옥외 노무제공자 대상 현장 캠페인 전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올 한 해「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 
– 사계(四季)」를 추진하며 계절 변화에 따른 산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 안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다.

  지난 봄철 이동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 
이어, 이번 가을철에는 ‘가을은 청명, 안전은 맑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을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한 화재와 태풍‧강풍에 따른 옥외 작업 재해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재단은 이번 캠페인은 계절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재해(계절질환·화재·태풍) 예방 캠페인 ▲이륜차 안전점검 ▲노동자 
건강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첫 행사로 9월 16일에는 천안에서 야간 운행과 노면 변화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를 위해 이륜차 안전 점검 행사를 실시한다. 제동 및 조명장치 결함, 
타이어 마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 매뉴얼 및 계절용 안전물품을 배포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까지 서울, 
경기, 청주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가을철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기상 
악화로 인해 이동노동자와 옥외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재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상반기에 이어 가을철 노동 현장에도 밀착형 
안전 지원을 지속하여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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